
내 작품 명제는 모두 “가까이…더 가까이…”이다. 말 그대로 가까이 다가와서 보아 달라

는 뜻이다.

언뜻 보면 내 작품은 단순한 “땡땡이” 무늬이거나 미니멀한 평면 작업처럼 보인다. 그러

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가는 선, 글씨, 얼룩 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처음 시각을 미

끄러뜨린다. 이른바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권력”에 흠집내기이다. 이러한 나의 의도

는 패러디와 아이러니의 소산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패러디와 아이러니가 비판적 모더니

즘의 페미니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있다. 

나의 작업은 모더니즘과 탈모더니즘의 경계 위에 애매하게 아련히 서있다.

위의 인용문은 2001년 11월 웅 갤러리에서 가졌던 판화 개인전 팜플릿에 내가 쓴 글 중의

일부이다. 위의 글이 너무 개념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좀 풀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모더니즘의 인증된 이미지 권력”이란 말에서의 모더니즘이란  단어와 “비판적 모더니즘”이

란 말에서의 모더니즘은 그 함의의 범위가 약간 다르다.

전자의 모더니즘은 그것이 영토화, 권력화(화폐권력, 문화권력)되면서 비판성을 상실하게된  

모더니즘을 뜻하는 것이다. 프랭크 스텔라의 줄무늬 회화나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등은

이미 미술사의 영토에 엄연히 자리잡고 서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우리는 이미지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후자의 모더니즘은 그 앞에 비판적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모더니즘이 권력화 되지아니

하고 비판성을 유지하고 있던 모더니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방가르드

“정신”과 접속이된 모더니즘인 것이다.

나는 나의 작업을 후자의 모더니즘 맥락에 위치 시키고자 하면서 그것을 또 패러디하며 해

체시키고자 하는데  그 방법이 페미니즘적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남근주의적으로 모더니

즘을 도끼로 깨부수듯 부수는것이 아니라 모더니즘의 권위있는 도상에 가는 구멍을 낸다는

뜻이다.

누가 무어라해도 나는 금세기 문화의 화두는 페미니즘이라 생각한다. 저간의 문화 예술이

새로움, 진보를 달려왔다면 금세기는 느림과 휴식, 뒤돌아보기의 미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가 되어있다고 본다. 이러한 미학은 페미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은 새롭지않다. 충격적이지 않다. 모더니즘적 도상과 그것의 흠집을 통한 탈모던

적 해체 사이에서 아른거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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